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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수입 화장품은 “안전”
화장품 연구소, 6가크롬 검출 무 … 지속적 품질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중국 당국이 해외 유명 화장품들에서 크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공개하면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물론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전 세계를 상대로 화장품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세계적인 화장품기업들이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도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을 못해 불안해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문제의 

성분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화장품의 크롬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화장품에서 크롬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하다고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화장품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시중 유통되고 있는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의 수용성 크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화장품의 크롬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것

으로 뒤늦게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이크업 화장품에서 수용성 크롬의 안전성 평가>란 제목의 논문은 아모레퍼시픽의 태평양기술연구원 피

부과학연구소 정혜진 팀장 등 4명의 연구원이 2005년 3월 한국독성학회 학회지와 2006년 국제 접촉성 피부염 

학회지에 각각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크롬은 분자구조에 따라 물리적인 성질과 독성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중에서 3가크롬은 인체 대사에 필요한 필수 원소이지만, 6가크롬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거나 알레

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과 한국 등 각국에서 화장품의 크롬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3가크롬이 들어간 크롬 옥사

이드 그린과 크롬 하이드로사이드 그린 등 2개의 크롬 화합물은 아이라이너, 메이크업베이스 등 화장품의 색

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중 크롬 함량을 조사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총 크롬 함량은 무의미하며, 수용성 

크롬을 3가와 6가로 나누어 특히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크롬의 함량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검사대상으로 삼은 국내 7개 화장품 제조기업과 5개 수입기업의 메이크업 화장품(16개 브

랜드 48개 제품)에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용성 6가크롬은 어떤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3

가크롬은 8개 브랜드 9개 제품에서 kg당 10㎎ 이하로 검출됐을 뿐이다.

또 총 크롬 함량도 10개 브랜드의 12개 제품에서 kg당 300㎎ 이상 나오긴 했지만, 이외 제품에서는 kg당 55

㎎ 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총 크롬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그렇지만 6가크롬은 피부 독성

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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